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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【 해외금융뉴스: 중국 】

보감위, 중국 보험업계 투입된 외국자본 유출 감시 

□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(이하 보감위)는 자국 내 보험회사와 자산관리회사에 대

해서 외국자본 유출을 감시하기 위한 고강도 조치를 실행함.   

 o 보감위는 모든 보험회사와 자산관리회사를 상대로 10월 31일부터 매일 아침과 저

녁 두 차례씩 외국자본 동향을 보고하라고 긴급 지시함. 

 o 이와 함께 보감위는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자본유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

그에 대응할 수 있는 각사 전략을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함.

 o 이번 조치들은 지난 10월 중순 자국 내 외자보험회사 및 중외합자보험회사에 외

국측 주주의 동향을 보고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외국자본 유출을 감시하기 위한 

두 번째 조치임. 

 

□ 중국 정부는 이번 긴급 지시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향후 중국 보험업계에 심각한 

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. 

 o 보감위는 중국 국내 보험회사에 투자한 외국 모기업이 금융위기를 맞게 되면 자금

회수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인 국내 보험회사도 얼마든지 영

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. 

 o 현재 97개 중국 내 보험회사들 중에서 39개 보험회사가 외국 독자 혹은 합자 형태로 

운영되고 있으며, 다수의 중국 보험회사들은 전략적인 이유로 외국자본 유치를 적극 

희망하고 있는 상황임. 

 o 대부분의 대형 보험회사들 역시 일정 한도 내에서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있는데, 특히 

중국인민보험공사는 미국 AIG가 9.9%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보감위의 특별 관심 대

상임.

 (21세기경제보도 10/31, 

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10/3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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